
중국산 Musk Ketone 증가
가격면에서 경쟁력 높아 … 국내 수요의 37.5% 차지

합성향료의 원료인 Musk Ketone이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2년까지만 해도 수입되지 않던 중국산 musk Ketone이 9 3년 600KG, 94년초

300KG 수입되는 등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국산이 향료원료시장에까지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

알려졌다.

국내 Musk Ketone의 수요량은 9 3년 1 6 0 0 K G으로 소량이지만 점유율에 있어 중국산이 3 7 . 5 %를 차지

하고 있으며, 독일·프랑스산이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다. 

중국산은 K G당 1 2 ~ 1 3달러인데 비해 일본을 비롯한 타수입품이 3 0 ~ 4 0달러로 가격면에서 큰 차이

를 보이고 있다. 

한편, Musk는 식품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화장품·세제·비누·샴푸 등 향장향으로 첨가되는데,

최근 화장품에 첨가되는 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사용 기업별로는 국내의 대표적인 향료생산기업인 한불화농이 미국산 M u s k를 연 800KG, 보락은 일

본산을 연 200KG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

천연 M u s k는 숫사향사슴의 생식선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가공한 것으로 사향사슴을 보호하려는 국

제적 추세와 높은 가격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.

국내의 M u s k향은 합성향료를 사용하고 있는데, Musk Ketone을 비롯해 Musk Xylene, Musk

Ambrette 등 1 0여종이 소량 사용되고 있다. 

그러나 향원료 생산이 취약하고 대부분 원료나 중간제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국내 향료산업의 현실

로 볼 때 화장품·세제·비누 등에 포함된 M u s k향의 실제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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